
좋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잘하십시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 좋지만, 어쩌면 조금 순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우리는 종종 두가지의 악 중 덜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내일도 여전히 선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변명처럼 들립니다. “내가 무엇이 진짜 선인지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선을 행할 텐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직접적인 환경과 우리가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또 스스로 성찰함으로써 어떤 것이 

우리에게, 타인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선한지 아닌지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인식한 것을 자동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첫걸음입니다. 

 

메리 워드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능숙함을 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속박, 나쁜 습관, 게으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가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선하다고 인식한 일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는 

채워지고, 나는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내 삶은 의미와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메리 워드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준비와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이다.”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도, 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선한 일은 잘, 주의 깊게, 완전히 행해야 합니다. 

메리 워드에 따르면, 그것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맡겨진 일을 신중하게 해내는 것, 

우리 곁을 스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필요를 알아차리고 사랑과 상상력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적어도 조금씩,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어떤 선한 일에 집중하고, 덜 선하거나 나쁜 일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활기찬 기쁨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